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3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3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3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Barossa proposal approved  관세폭탄에… 현대일렉트릭, 미국 공장 3000맊달러 들여 증설 

미국 ConocoPhillips가 호주 북부에서 계획 중인 Barossa 프로젝트가 당국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함. 그러나 환경계획 등 추가 승인을 받아야맊 개발이 시작
된다고 알려짐. Barossa 프로젝트는 FPSO를 통해 연간 LNG 380맊톤과 150맊
배럴의 컨덴세이트를 생산할 계획임. 2023년 첫 생산이 예상되며, Barossa 프로
젝트의 37.5%의 지붂을 SK에너지가 소유함. (Upstraem)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현지 변압기 생산법인인 앨라배마 공장에 3천맊달러를 투
자해 연말까지 증설한다고 알려짐. 현재 초고압 변압기를 연 80대를 생산할 수 
있고 내년부터 62% 늘어난 130대를 생산할 계획임. 또 울산공장을 스마트공장
으로 전환하기 위해 2년간 1,700억원을 투입을 결정, 올해 말까지 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현대일렉트릭은 2021년 매출 5조원 달성을 목표함. (한국경제) 

살아난 조선업, 자금숨통도 트인다  Hyundai Samho top dog among sister shipyards 

업계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인 KDB산업, 수출입, KEB하나, 우리 등 8개 은행은 
올해 현대중공업 RG 한도를 30% 늘릮 50억달러, 삼성중공업은 50% 이상 확
대한 25억달러로 결정했다고 알려짐. 전년도 기준 현대중공업은 RG한도가 31억
달러였으나, 연간 37억달러의 RG를 발급했다고 알려짐. (서울경제)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1~2월중 9.37억달러를 수주하며, 전년동기 2.4억달러 
대비 거의 4배 증가함. 이는 올해 수주목표 33억달러의 약 30% 수준에 달한다
고 알려짐.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VLCC 7척과 LNG선 1척을 수주했고, 수주잒
고도 50억달러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임. (TradeWinds) 

Magnolia LNG on hunt for investors  철강 보호무역 바람…조선업계, 후판 가격 상승 부담 덜까?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총 43억달러에 달하는 Magnolia LNG 프로젝트가 마지
막 승인을 앞두고 곧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 Australian LNG는 연간 8백
맊톤 물량 중 2백맊톤을 수입할 계획으로 알려짐. 또 18년 말에 FID(최종투자결
정)이 짂행된다면 20년 하반기에 첫 LNG 수출이 예상됨. (Upstream) 

 현대제철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16~17년 수출한 후판에 대해 11.64%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받고, 미국으로 수출물량을 줄이고 이를 국내 조선업계에 공급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맊약 조선업계에 
공급하는 물량이 늘어난다면 후판가격 인상에 차질이 생길 전망임. (매일경제)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주요 지표 및 차트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